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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아이 건강한 치아관리

■�아이들에게�체크해�봐야할�치과질환

어린이들의� 성장� 중� 형성된� 치아� 상태는� 성인에� 이르기까지� 영향을� 끼

칠� 수� 있습니다.� 유치(젖니)에� 충치가� 심해� 뽑게� 되면� 새로� 날� 영구치

(간니)들에도� 영향을� 미쳐� 치열이� 가지런하지� 못하고� 발음이� 잘못� 될�

수� 도� 있습니다.

대한치과의사협회의� 보고에� 따르면� 덴마크� 어린이가� 10명� 중� 1~2명이�

충치인�반면�우리나라는�무려� 7~8명이나�된다고�합니다.�

초등학교� 입학� 전후의�어린이들은�이� 시기부터�식이섭취가�잦아지며�군

것질도� 늘게� 될뿐� 아니라� 비정상적으로� 위치된� 치아나� 턱을� 자각하기�

시작하는� 나이입니다.� 이러한� 때에� 충치를� 제때에� 치료를� 안� 하고� 방치

해� 둔다면� 썩는� 것이� 진행되어� 신경에� 가까워져� 아프게� 되고� 좀� 더� 진

행되면� 염증이� 뿌리까지�가서�이가� 생활력을� 상실하며�주위� 뼈가� 녹고� 잇몸에� 고름주머니가�생기게�

됩니다.� 이렇게� 염증이� 심하면� 그� 염증이� 아래에� 있는� 영구치의� 싹에� 이환되어� 영구치의� 모양이나�

형태가� 이상해� 질� 수� 있고� 또한� 젖니를� 미리� 뽑게� 되면� 영구치가� 나올� 공간이� 없어져� 덧니가� 생기

는� 등의� 부정교합이� 발생할� 수� 있습니다.� 또� 앞니에� 오래된� 충치가� 있는� 경우에는�충치부분이� 검게�

보이므로� 가능한� 치료를� 해주는� 것이� 바람직하고�치열이나�턱이�바르지� 못하다면�조기에� 교정� 치료

를� 받을� 수� 있도록� 전문가와� 상담하시는� 것이� 아동의� 외모에� 대한� 열등감을� 없애고� 명랑하고� 밝은�

학교생활을�하는데�도움이�됩니다.

초등학교� 시기의� 어린이들의� 구강� 내에는� 유치가� 영구치

로�교환되는�이갈이가�진행되고�있는데�대개�초등학교�입

학시기를� 전� 후한� 만� 6세� 경에� 앞니가� 나기� 시작하면서�

젖니� 맨� 뒤쪽에서� 평생� 동안� 쓰게� 될� 어금니가� 나오게�

됩니다.� 이러한� 어금니는� 씹는� 면이� 울퉁불퉁한� 골짜기로�

되어�있어서�음식물�찌거기를�제거하기�힘들어�충치가�생

기기� 쉬우므로� 그� 홈을� 미리� 플라스틱� 레진으로� 메워서�

충치를�예방�할� 수�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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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�건강한�치아를�유지하기�위해�부모님과�선생님이�알아둬야�할� 사항

예로부터� 치아� 건강은� 오복의� 하나라고� 합니다.� 그만큼� 잘� 씹어� 먹는� 것은�

중요하고� 건강의� 첫걸음이며� 어린이의� 구강건강은� 성인이� 된� 후에도� 많은�

영향을� 끼칩니다.� 따라서� 식사� 후에는� 규칙적으로� 이를� 닦는� 습관을� 몸에�

배게�함으로써�어려서부터�올바른�잇솔질� 습관을� 어릴� 때부터� 지닐� 수� 있도

록� 가정에서� 지도하여야� 합니다.� 음식을� 먹고� 나면� 잇솔질은� 하루� 세� 번� 이

상,� 식후� 3분� 이내,� 3분� 이상� 닦아야� 합니다.� 잇솔질은� 어린이의� 평생의� 습

관을� 위해� 전문가로부터� 올바른� 방법을� 배우고� 혼자서� 능숙하게� 잇솔질을�

할� 수� 있을� 때까지� 부모님과�함께� 실천해� 주십시오.� 또한� 아이들의� 먹는� 습

관이� 중요한데� 충치� 예방을� 위해서는� 가능한� 한� 하루에� 음식물을� 먹는� 횟수를� 3회의� 정규� 식사로�

한정하고.� 간식을� 먹을� 경우에는� 탄수화물이� 적고� 자연� 섬유소가� 풍부하며� 단백질과� 지질을� 많이�

포함한� 식품을� 권장합니다.� 또,� 신선한� 과일이나� 야채를� 먹어� 음식에� 의한� 자정� 작용을� 극대화� 하

고� 과자,� 사탕과� 같이� 부착성이� 높은� 감미� 식품은� 엄격히� 금하셔야� 하며� 단백질과� 인이� 풍부한� 우

유류,� 육류의� 섭취를� 권장합니다.� 충치를� 미리� 예방하기� 위해� 치과에� 정기적으로� 3-6개월마다� 내원

하셔서� � 불소� 도포를�하고�실란트�치료와� 건강하게�입안을� 관리하는�구강�보건�교육을� 받으시는�것

이�좋습니다.

■�부모님들이�알아�두시면�좋을�만한�치과�상식

초등학교� 입학을� 전후한� 만� 6-7세� 정도에� 앞니를� 갈기� 시작하면서� 아래� 앞니의� 경우� 젖니가� 많이�

흔들리지도�않는데� 안쪽에서�이가� 나올� 때가� 많습니다.� 이러한� 것은� 영구치가� 나오는� 경로를� 볼� 때�

정상으로� 봅니다.� 이러한� 경우에는� 치과에� 가셔서� 젖니를� 뽑아주시면� 혀의� 운동과� 뼈의� 성장으로�

정상적인� 위치로� 오게� 됩니다.� 또한� 위� 앞니는� 처음� 나오기� 시작할� 때에는� 벌어져서� 나오는� 것이�

정상이고� 옆� 치아가� 나오면서� 조금씩� 밀어주며� 서로� 자리를� 잡아� 갑니다.� 하지만� 벌어진� 양이� 너무�

심하면� 어떠한� 질환을� 의심해� 보셔야� 합니다.� 첫� 번째는� 윗입술과� 입천장을� 연결하는�끈과� 같은� 구

조물인� 순소대가� 너무� 넓은� 경우와� 두� 번째는� 앞니� 사이에� 이가� 하나� 더� 있는� 과잉치의� 경우� 입니

다.� 두� 경우�모두�치과에�가셔서�치료를�받으셔야�합니다.

젖니가� 너무� 많이� 썩어서� 그리고� 외상� 등에� 의해서� 젖니를� 미리� 뽑게� 되는� 경우가� 있습니다.� 그렇

게� 되면� 그� 옆에� 있는� 이가� 빈� 공간으로� 쓰러지고� 또한� 주위의� 치아들이� 빈� 공간으로� 밀려오게� 되

어� 영구치가� 나올� 자리가� 없어집니다.� 이러한� 것을� 막기� 위해� 공간을� 유지하는�장치를� 끼우게� 되는

데� 나중에� 교정을� 하여� 쓰러진� 치아들을�제자리로�되돌

리는� 것에� 비하면� 이� 장치를� 쓰는� 것이� 아이에게� 힘이�

덜� 들고�편합니다.


